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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5.23.(금)� 즉시�배포

담당처 �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왜곡·조작 정황

리서치민·에브리리서치 대표 및 김문수 캠프 핵심관계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를 왜곡,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과 에브리리서치의 대표 및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의 핵심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리서치민 대표 김욱, 남용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 대표인 피고발인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대 

대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문구과 어휘를 사용하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관한 질문에

서 피고발인들은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하는 범보수 단일후보”, “반이재

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로 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단일화 후보’에게 투표(응

답)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관한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자가“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

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고등법원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상황”임과 “민주당

은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

과시켰다”고 먼저 언급하고 “방탄 입법”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함과 동시에 응답자를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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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의 사

용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에브리리서치 대표 김종원 및 김문수 캠프 핵심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5월 22일 뉴스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 대표 피고발인 

김종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통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국민의

힘 후보 그 뭐야 국민의힘 지지층들 우리는 02(서울지역번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

어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업체가 국민의힘 서울지역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별

도로 보관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한편, 유튜버 서정욱은 지난 5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에서 “김문

수 캠프의 핵심이 ‘서변호사 내일 엄청 중요한 여론 조사가 하나 나온다’,‘4% 오

차 범위 여론조사가 나온다’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라고 말하여 김문수 캠

프 핵심관계자가 5월 20일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루 전인 5월 19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씨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위에 언급된 에브리리서

치가 수행한 것으로,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이 4.4% 차이를 나타내 서씨가 들

은 바와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발인 김종원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

였거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

자를 선정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에브리리서치가 김문수 캠프와 여

론조사 결과를 미리 공유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발인 김종원과 피고발인 김문수 캠

프 핵심 관계자는 서로 공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거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것(공직선거법 제108조 제항 위반)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위에 언급한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 


